
60

일본의 4K · 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1. 들어가며

2. 4K·8K방송정책

     2.1. 4K·8K방송정책 동향

     2.2. 4K·8K 본방송 시작

     2.3. 4K·8K방송의 보급 장려

3. 4K·8K 방송 보급을 위한 과제

     3.1. 부담 큰 수신설비 

     3.2. 콘텐츠 부족 

     3.3. 시청자 관심 저조

4. 마치며



62

일본의 4K · 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1.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4K·8K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NHK의 BS1  8K방송은 세계 최초의 시도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술과 콘텐츠의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 일본 위성방송은 사용되는 인공위성의 종류에 따라 방송위성（Broadcast Satelite, BS）과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ite, 
CS）으로 구분된다. 총무성은 위성 궤도상 같은 동경 110도에 위치하여 같은 궤도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하는 BS방송과 동경 110도 
CS방송을 ‘위성기간방송’으로 통합하고, 그 외의 124/128도CS 방송 등을 ‘위성일반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 12월, NHK가 최초로 8K UHD방송을 시작했다. BS NHK를 포함하는 위성방송 

중심의 4K·8K방송의 상용화는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50% 보급을 목표로 

관련 사업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다. 4K·8K방송의 실현으로 

방송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4K·8K방송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본고에서는 2011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이래, 

방송계의 기술혁신으로 불리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4K·8K 방송정책 동향과 

보급을 위한 당면 과제를 알아본다.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김민지(나고야대학 대학원 국제언어문화연구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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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는 기존의 풀하이비전 2K의 4배(약 800만 화소), 8K는 2K의 16배(약 3,300만 화소)의 

선명한 화소수를 지니는 초고화질 영상이다. 화면이 크면 클수록 화질이 흐려지기 쉬운 대형 

TV의 약점을 극복하고, 선명한 화질 및 음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서 일본에서는 슈퍼 

하이비전(Super Hi-Vision)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고화질 외에도 BT2020규격의 광색화, 

명암의 섬세함을 극대화하는 HDR(High Dynamic Range)기술을 채택하여 자연스러운 색 

표현이 가능하고, 5.1 혹은 22.2채널 사운드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다.

 

UHD 방송은 한국과 유럽, 미국 등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로, 세계시장의 선점을 겨냥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NHK의 방송기술연구소가 1995년부터 8K방송의 

조기실현을 위해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방송제작기기부터 방송시스템, 가정용 8K TV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스포츠 이벤트, NHK 

<홍백가합전(こうはくうたがっせん)> 등의 프로그램에 8K 공공 시연(Public Viewing)을 

대내외적으로 실시해 왔다(NHK, 2015). 

세계 최초로 BS 8K 방송을 시작한 NHK그림 1

출처: NHK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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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자국의 선진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HD 방송의 선구적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섰다. 총무성은 2012년 11월부터 ‘방송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검토회’를 열어 4K·8K방송의 

조기실현을 위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이 협력해 올재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 나면서 일본 내 고화질, 

대형화면 등 차세대 TV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일본의 4K·8K방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국가성장전략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 6월에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개정)’에는 “4K·8K 방송서비스와 같은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선구적 실현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일본재흥전략(2016)’은 “2020년에 

전국의 약 50% 가구 시청을 목표로 2018년에 4K·8K 위성방송을 실현한다”며 4K·8K방송이 

정부가 단기·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총무성도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춰 4K·8K방송을 본격화하여 각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4K·8K방송 

실용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4K·8K 방송정책이 올림픽에 맞춰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는 TV방송의 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열린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첫 위성방송과 컬러방송을 중계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컬러방송 중계가 올림픽에서 개시되면서 일본 내 컬러TV가 

급속도로 보급되는 계기가 됐다(総務省, 2015). 이처럼 새로운 TV방송 기술이 일제히 등장한 

도쿄올림픽은 ‘TV올림픽’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일본 전체가 일체감을 느낀 국민적 이벤트가 

됐고, 95%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하기도 했다2. 물론, 오늘날 TV방송을 둘러싼 환경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자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 일본 4K·8K 방송의 쇼케이스가 되어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은 틀림없다. 게다가 4K·8K는 의료, 방범, 미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과제해결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K·8K기술의 일본 내 잠재시장규모 (2020년 전후 직접 효과)는 약 4조 4,000억엔, 

2013~2020년 일본 내 경제효과는 약 36조엔으로 추정된다(総務省, 2018). 

2) https://www.nhk.or.jp/strl/aboutstrl/evolution-of-tv/p12.html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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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4K·8K방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 본고에서는 2011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이래, 방송계의 

기술혁신으로 불리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4K·8K 방송정책과 보급을 위한 

당면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2. 4K · 8K 방송정책 

일본 4K·8K방송은 방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성의 주도하에 관련 사업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 왔다. 2018년 12월에 위성방송 플랫폼을 통해 4K·8K방송이 본격화 

되기까지의 주요동향과 그 특징을 알아본다. 

2.1. 4K·8K 방송정책 동향 

총무성은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이듬해 2012년, ‘방송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검토회’(이하, 검토회)를 열었다. 검토회는 4K·8K초고화질 영상서비스 및 

스마트TV 기능을 ‘방송서비스의 고도화’로 지정하여 고화질·고기능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로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검토회의 총괄보고에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 결정됐고, 4K·8K방송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됐다. 일본의 

4K·8K방송은 추가 일정 및 계획 수정을 거쳐 2015년 7월에 발표된 로드맵(최종)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그림2).

3)　https://webronza.asahi.com/national/articles/20190419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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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은 2018년까지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을 통해 4K·8K방송 상용화를 완료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보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4K·8K방송은 총무성의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먼저 2015년부터 주파수 제한이 비교적 덜하거나, 인터넷을 

경유하는 등의 동경 124/128도 CS위성방송, 케이블 TV, IPTV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4K방송이 선행됐다. 이후, 위성기간방송인 BS/110도 CS의 4K·8K 상용화를 위한 

관련 기술과 제도 정비를 마련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해당 사업자들의 4K·8K 방송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로드맵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일본 4K·8K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 IPTV, 그리고 위성방송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결과제가 많아 관련 정책은 현재 백지상태로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村上, 2018). 기술적 문제로 지상파 방송의 4K·8K방송 

실현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로 수신기 교체를 강행한 것과 같은 부담을 

시청자에게 또다시 안겨주지 않기 위해 총무성은 4K·8K 보급과 관련하여 ‘2K/4K·8K가 시청자 

수요에 맞게 병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総務省, 2015). 

4K· 8K 추진을 위한 로드맵그림 2

출처: 総務省 「4K8Kの政策 －4K・8K放送の推進－」 참고 필자 재작성, 

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housou_suishin/4k8k_suishin/policy.html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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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침 아래, 4K·8K방송이 본격화됐지만 기존의 2K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지상파 2K방송은 2025년까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 

4K·8K방송은 지상파방송과 같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서비스로써, 다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청환경을 가능한 한 넓게 조성하여 보급을 

장려하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2.2. 4K·8K 본방송 시작

2018년 12월에 시작된 BS/110도 CS의 4K·8K 위성방송은 BS NHK의 세계 최초 8K방송의 

실현인 동시에 민영방송사들의 BS 4K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쇼핑, 

영화, 스포츠 등 전문채널의 4K 방송도 동시에 시행되면서 총 17개 채널에서 본방송이 시작됐다. 

이미 2015년부터 일부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 방송사업자들이 4K방송을 시행하고 있어,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BS/110도 CS의 4K·8K위성방송은 ‘신4K·8K위성방송’(이하, 

신4K·8K방송)으로 불리고 있다. 

신4K·8K방송은 기존의 2K 위성방송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일본 내 

사용 가능한 위성방송 주파수는 모두 사용되고 있어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4K·8K방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총무성의 검토회는 ① 기존 

위성방송에 이용되던 우선원편파(右旋円偏派, 이하 우선)에 지금까지 전혀 활용하지 않은 

좌선원편파(左旋円偏波,이하 좌선) 대역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4. ② 그리고 기존의 우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장려하고자 BS우선 대역을 재편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2K방송에 사용해 온 대역을 삭제해서 새롭게 생겨난 빈틈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재편성했고, ③ 

지상파 디지털화 전환 이후 계속 비어있던 BS우선의 일부 대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BS우선에서 

총 6개의 4K채널을 확보했다.

4) BS방송과 동경110도 CS방송은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 그 회전방향이 진행방향을 향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우선원편
파, 왼쪽으로 도는 것을 좌선원편파라고 부른다. 기존의 BS방송 등은 우선원편파를 이용하고 있는데, 좌우선 모두 이용하면 보다 많은 채널을 
방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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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BS우선대역에 NHK를 비롯한 민영방송사들의 무료 4K채널이 배치됐다. 

새로운 BS좌선대역에는 NHK의 BS8K와 홈쇼핑 4K채널, 유료방송사업자의 4K채널이 

배치됐고, 110도 CS좌선에는 스카파 엔터테인먼트의 8개의 4K채널이 배치됐다. 현재 BS우선의 

BS닛테레와 BS좌선의 WOWOW를 제외한 총 9개 사업자의 17개 채널에서 4K·8K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4K · 8K위성방송 사용대역

신4K · 8K방송 사업자 및 채널

그림 3

표 1

출처: 総 石田昭彦(2018).「12月から始まる新4K8K衛星放送って何?」『国民生活』6. 참고 필자 재작성

출처: 総 一般社団 法人 電子情報技術産業協会 (JEITA)(2018).「受信システムハンドブック2018」 참고 필자 재작성

UHD BS/CS 우선/좌선 방송사업자(채널명)

4K
BS

우선
NHK(NHK BS 4K), BS아사히(BS아사히 4K), BS-TBS(BS-TBS 4K), BS재팬

(BS재팬 4K), BS후지(BS후지 4K), BS니혼(BS닛테레 4K, 2019년 9월 1일 방송 
예정)

좌선

도호쿠신사 미디어 서비스(영화 엔터테인먼트 채널:유료), QVC사테라이트
(4KQVC), SC사테라이트방송(홈쇼핑채널 4K), WOWOW(WOWOW:유

료,2020년 12월 1일 방송 예정)

8K NHK(NHK BS 8K)

4K 110도CS
스카파 엔터테인먼트(J SPORT1 4K, J SPORT2 4K, J SPORT3 4K, J SPORT4 

4K, 일본영화＋시대극4K,스타채널,스카챤1 4K,스카챤2 4K: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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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4K방송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 한정되어 채널 수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이를 보완하는 신4K·8K방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NHK와 민영방송사들의 무료 

4K·8K방송(NHK는 수신료 필요)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널도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4K·8K방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2.3. 4K·8K 방송의 보급장려

새로운 규격이 도입된 신4K·8K방송의 시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튜너 내장 TV나 안테나 

교체 등의 수신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총무성은 신4K·8K방송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소비자 홍보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4K·8K 방송추진 연락협의회’를 열어 

광고 인쇄물이나 동영상 등을 제작해 매체나 판매업체를 통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이 연계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외에도 보급을 위해서는 케이블TV 및 IPTV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総務省, 2015). 이들 

모두 지상파방송 및 BS/CS방송의 동시 재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4K·8K방송의 

재방송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된다면 4K·8KTV와 전용 셋톱박스를 갖추는 등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의 설비부담을 간소화시킨 형태로 보급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 TV의　경우, 가입자가 약 3,022만 가구로, 그 보급률도 52.6%(総務省, 2019)에 달해 

일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도 2015년에 자체 4K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가정 내 광케이블 설치(FTTH)’를 통해 전송대역을 확대하는 등 신4K·8K 동시 

재방송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신4K·8K방송의 

동시 재방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채널 수에 차이는 있지만,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총무성은 2017년 11월부터 케이블TV 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용량 4K·8K방송을 전송할 수 있도록 IP멀티캐스트 방식의 도입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여 기술제도기반을 마련하는 등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5.  

5) �총무성은 케이블TV가 인터넷프로토콜(IP)를 활용하여 방송과 통신 트래픽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IP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한 검토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4K·8K시대를 향한 케이블TV의 영상전송 지향에 관한 연구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14일 전파감리심의회를 통해 IP방송에 관한 기술기준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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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K · 8K방송 보급을 위한 과제 

4K·8K 본방송이 시작되면서 2018년 TV 전체 출하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TV의 절반 이상이 4KTV로 전환되면서, 방송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것처럼 보였다 .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2020년까지 50% 가구 보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3.1. 부담 큰 수신설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 4K·8K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격에 맞는 수신기와 

수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그동안 판매된 4K·8KTV로 신4K·8K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4KTV는 미비하긴 하지만 조금씩 보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4KTV가 

신4K방송 규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신할 수 없다. 신4K방송이 수신가능한 튜너가 내장된 

4KTV는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8년 6월 이후부터 출하되고 있어, 그 전에 구입한 4KTV 

보유자는 전용 외장 튜너를 따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것은 8KTV도 동일하다. 8KTV는 2017년에 샤프에서 처음으로 발매됐지만, NHK의 

BS8K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전용 튜너를 따로 구비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8KTV는 샤프가 유일한 제조업체다. 8K방송을 NHK가 솔선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역으로 NHK외에는 아무도 8K방송을 내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니가 올해 초 

8KTV를 선보였지만 일본 내 발매시기는 미정이다. 이처럼 8KTV에 관해서는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8KTV 선택권도 매우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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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때에 따라서는 각 가정의 수신환경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4K·8K방송이 좌선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존에 활용하던 우선에 배치된 

BS4K 방송이라면 기존BS시청자는 신4K·8K방송이 수신가능한 TV(또는 외장 튜너도 필요)만 

구비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새롭게 도입된 좌선에 배치된 4K·8K방송을 시청할 경우, 

수신가능한 TV 외에도 안테나, 배선설비 등 가정 내 수신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수신 시스템이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110도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좌선 전파는 각 

가정의 안테나에 붙어있는 컨버터를 통해 IF신호(중간주파수)로 변환되어 수신기까지 전송된다. 

좌선 신호는 종래의 우선보다 높은 주파수대에 위치(2224~3224MHz)되어 전송되므로 

좌우선에 배치된 채널을 모두 시청하기 위해서는 좌우선 수신안테나를 시작으로, 좌우선 

송수신대역(1032~3224MHz)에 맞는 혼합기, 부스터, 분배기, 동축 케이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다. 

신4K · 8K 방송 수신시스템 그림 4

출처: 総務省 「新4K·8K衛星放送を受信するには」 참고 필자 재작성

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housou_suishin/4K·8K_suishin/bs_how-t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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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콘텐츠 부족 

4K·8K방송이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확충이 필수다. 현재 NHK와 홈쇼핑 채널 

QVC는 거의 모든 방송을 4K·8K로 제작한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NHK의 경우 BS4K는 

오전 6시부터 00시까지 하루 18시간을 모두 4K방송으로, BS8K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하루 12시간 10분을 일부 PR방송을 제외하고 모두 8K방송으로 시행하고 있어, 가히 

일본 UHD방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방송사업자들도 4K 제작 방송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방송서비스 고도화추진협회(A-PAB)에 의하면, 현재 BS4K방송을 시행 중인 

4개 민영방송사의 4K 제작 방송 비율은 많은 곳은 약 20%에 불과하고, 골든타임에 한정해도 

50%대의 방송사는 2개국뿐이라고 한다 . 보급을 위한 우선방침으로 무료로 시청가능한 

민영방송사들의 4K채널을 우선에 배치하여 기존 BS방송 시청자에게 4K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방송이 2K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한 것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보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사실 민영방송사들은 4K방송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콘텐츠를 시청하는 주요 플랫폼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탈TV는 

방송사업자들의 광고수익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광고회사 덴츠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TV의 광고비는 1조 7,848억엔(전년대비 98.2%)으로 저조한 데다가, BS방송의 

광고비는 922.9억엔(전년대비 99.7%)이라고 한다. 4K방송은 지상파방송의 5%정도에 불과한 

수입을 전제로 행하는 것으로, 4K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3.3. 시청자 관심 저조

4K·8K UHD 방송의 시작은 일본 차세대 방송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방송업계 내에서는 큰 

화제가 됐지만, 정작 시청자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PAB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조사 에 의하면, 신4K·8K방송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36.9%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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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을 위해서 튜너 내장 TV, 또는 종래의 4KTV에 튜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전체 43.3%로, 인지도가 아직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4K·8K방송을 시청한 

사람은 자택이나 전자제품 점포 등을 합쳐 겨우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4K·8K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침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4K·8K 방송시청을 위해서는 수신기 교체가 필수이지만, 4K·8KTV를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은 겨우 2.1%였고, 언젠가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도 28%로 낮았다. 반면, 구입할 

예정이 없는 56.6%의 사람들의 이유로는 ‘TV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가격이 비싸다’ ‘안테나를 

설치하는 공사가 번거로울 것 같다’ ‘지상파로 볼 수 없다’ ‘평소에 TV를 안 본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TV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과 함께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4K·8K방송이 수고를 들여서까지 보고 싶을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소구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4K · 8K 방송 시청경험 및 시청장소그림 5

자택전자제품 점포

신 4K�8K방송 시청장소신 4K�8K방송 시청경험

N=신4K·8K방송 시청경험자 263명N:전체

이벤트 그외전국NHK방송국

63.5
봤다

6.3%

(%)

29.3

15.2

8.7 6.8

모르겠다
13.8%

안봤다
80.9%

출처: 放送サービス高度化推進協会会会 (A-PAB)(2019).

「4K·8K放送市場調査結果のまとめ」(2019 年 3 月調査) 참조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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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비자 시장에 보급되고 있는 신4K·8K 방송이 시청 가능한 기기 수는 본방송 시작 

이후 대체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위 협회가 발표한 

2019년 6월 말까지 신4K·8K 방송이 시청 가능한 기기 수(출하 및 설치된 기기 수)는 127만 

3천대라고 한다. 시청자가 직접수신하는 방식의 신4K·8K 튜너 내장 TV는 약 71만 6천대, 

신4K·8K 외장 튜너가 20만 5천대, 케이블 TV를 경유하는 방식의 신4K·8K 셋톱박스가 35만 

2천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본 총가구 수가 5,000만정도 되는 상황과 대조해 볼 때,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신4K·8K방송이 시청가능한 기기 수는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에 의하면 신4K방송 튜너가 내장되지 않은 4KTV는 약 640만대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4K·8K 외장 튜너나 케이블TV의 셋톱박스를 구비하면 

신4K·8K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두가지 방식의 보급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014년까지 출하된 4KTV는 약 31만대로, 총무성은 2020년에 누계 약 2,634만대(약 

50%), 2025년에는 누계 약 5,531만대(10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総務省, 2015).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전후로 수신기를 교체한 사람들의 TV교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에 시작되는 신4K·8K방송이 보급에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 

신4K · 8K방송 시청 가능 기기 수표 2

출처: 総 일반사단법인 방송서비스고도화추진협회(A-PAB)

* ①,②：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발표 출하수, ③: 일반사단법인 일본 케이블TV연맹(JCTA) 조사에 의한 설치 수  
단, 신 튜너 내장녹화기는 포함하지 않음.

구분
2018년

 소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직접
수신

①튜너내장  TV 222 75 62 72 62 67 156 716

②외장 튜너 173 15 7 5 5 1 2 205

케이블
TV

③튜너 내장 STB 55 44 42 60 55 48 49 352

합계 450 134 111 137 119 116 207 1273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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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신4K·8K방송이 시작된 지 약 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당면 과제들로 인해 보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4K·8K방송정책은 다양화된 시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보급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하고자, 총무성을 비롯하여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의 협력체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애초에 시청자의 탈TV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지상파방송도 

아닌 위성방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UHD방송으로 얼마만큼의 보급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4K·8K방송은 서비스 제공 

주체들 사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하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낮아 현재 

보급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50% 보급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나마 신4K·8K방송의 동시 재방송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좌우선에 배치된 4K·8K채널들이 동시에 

재방송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스카파 JSAT와 NTT서일본·동일본이 광회선을 이용한 ‘플레츠 

TV(フレッツ・テレビ)’를 통해 신4K·8K방송의 전채널(전용 어댑터 필요)을 제공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직접 수신방식에 비해 시청자의 번거로운 설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들 서비스의 가입자를 통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소구하는 것이 단기간에 

보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막바지 수요를 계기로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NHK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은 당장의 킬러 콘텐츠로써 올해 9월에 열리는 럭비월드컵 2019의 

4K·8K중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예정이다6. 물론 이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수요를 창출하는 

6)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MZO45959880R10C19A600000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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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케이블 TV, 

IPTV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UHD 콘텐츠가 전송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UHD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각 방송사는 UHD 콘텐츠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해 

4K·8K방송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져 대내외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본의 4K·8K방송정책과 보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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